
   Week 16       리딩지저스      성경읽기 문답지         2024 년 4 월 29 일 ~ 5 월 4 일 

 

구역:                                     이름: 

 

 

4 월 

29 

월요일 

 

    욥기 

1 장-7 장 

  

 

(핵심장 2 장) 

  

* 욥 이야기: 욥기는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경건한 인물을 사탄이 시험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녀들과 재산을 순식간에 송두리째 잃어버린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지만 시험은 계속되고,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욥과 세 

친구가 벌이는 논쟁은 무척 정교하고 논리적이어서 우리가 욥기를 어려워하고 

멀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기를 다 읽고 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조심스럽게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해 봅시다. 

문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          )은 

해하지 말지니라“  

 

 

 

4 월 

30 
화요일 

 
   욥기 

8 장-14 장 

  

 

(핵심장 11 장) 
  

* 욥과 세 친구의 첫 번째 논쟁: 욥기 8 장에서 빌닷은 고통으로 불평하는 욥을 

나무랍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녀들은 자신들 죄 때문에 죽었으니 욥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빌닷의 대답에 욥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냐며 항변합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크게 한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발이 나서서 욥의 태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나무랍니다. 소발의 말에 욥은 

섭섭함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 친구에게 항변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어째서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는지 기도하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자신의 처지를 계속해서 한탄합니다.  

문제 “하나님은 (             ) 사람을 아시나니 (              )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5 월 

1 
수요일 

 
욥기 

15 장-21 장 

  

(핵심장 21 장) 

  

* 욥과 세 친구의 두 번째 논쟁: 엘리바스가 나서서 욥의 한탄과 기도를 

꾸짖으며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엘리바스에게 욥은 자신을 위로하러 세 사람이 

찾아온 것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지적에 자신은 이제 죽음을 갈망한다고 

한탄합니다. 이번에는 빌닷의 나서서 나머지 세 사람을 지적하며 악인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대속자가 되실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욥의 주장을 듣고 소발은 그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욥 또한 악인이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욥은 

악인이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본래 자신을 위로하러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그들의 대답을 

책망합니다. 

문제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            )가 될 것이니라”  



 

 

5 월 

2 

목요일 

 

 욥 기 

22 장- 28 장 

  

(핵심장 28 장) 

  

* 욥과 세 친구의 세 번째 논쟁: 욥의 대답을 들은 엘리바스가 입을 열며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는 욥 또한 죄가 있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강변합니다. 빌닷은 여전히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을 반복하고, 욥은 빌닷을 꾸짖습니다. 이때 욥의 대답에서 

‘힘없는 자’, ‘기력 없는 팔’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해 주러 

왔다는 친구들이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고 반론을 펼치는 상황에 지쳐 버린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의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은 인간들이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            )요 악을 떠남이 

(           )이니라”  

 
 

5 월 

3 

금요일 

 

   욥기 

29 장-35 장 

  

(핵심장 31 장) 

  

* 욥을 책망하는 엘리후: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나자 욥은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과거의 욥은 많은 사람을 돕고, 베풀며 살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을 보며 한탄합니다. 그런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며 논쟁을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자신보다 연장자인 세 친구가 입을 다무는 것을 보고 

화가났습니다 .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욥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한 것을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욥은 엘리후의 이런 태도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문제 “만일 내가 내 소망을 (       )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5 월 

4 

토요일 

 

  욥기 

36 장-42 장 

  

(핵심장 42 장) 

  

* 논쟁에 친히 답하시는 하나님: 엘리후는 강한 어조로 계속해서 욥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강조하며 욥이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렇게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친히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물으십니다. 자연의 

이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치를 지적하신 후, 이번에는 욥에게 

베헤못이나 리워야단과 같은 거대한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에 욥은 그분께 온전히 엎드립니다. 길고 지루한 논쟁이 끝나고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번제를 드릴 것을 명하시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셔서 욥을 회복하십니다.   

문제 “그러므로 내가 (              )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 하나이다“  
 

 

• 매일 스케줄에 따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box 에 체크를 해 주시고 (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핵심장), 본당 

안내석과 친교실에 준비된 성경문답지 수거함에 노란 봉투와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비전 :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벧후 3:18) 


